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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번 ③
폐쇄경제에서는 민간저축 + 정부저축 = 투자가 성립해야 한다.
민간저축 + 150조 - 200조 = 250조
∴민간저축 = 300조

2번 ①

이자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자율 상승과 이자율 하락이 조합되어야 한다. 
가능한 조합은 (정부지출 증가, 통화량 증가), (정부지출 감소, 통화량 감소)인데 
이중에서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은 (정부지출 증가, 통화량 증가)이다.

3번 ③
시장에서 균형은 PMC와 수요곡선의 교점에서 형성된다.
1 + 2Q = 40 - Q → Q = 13, P = 27
한편, 사회적으로 최적 균형은 SMC와 수요곡선의 교점에서 형성된다.
4 + 2Q = 40 - Q → Q = 12, P = 28
따라서 후생손실은 다음과 같다.
(13-12)×(30-27)÷2=1.5

4번 ②
최저가격 설정 전의 균형부터 구하면
100-Q=Q → Q=50
보조금을 s라고 하면 보조금 지급으로 수요곡선은 s만큼 위쪽으로 평행이동한다.
이 새로운 수요곡선이 Q=50, P=60을 지나도록 만들면 된다.
P=100-Q+s → 60=100-50+s 
∴s=10
1단위에 10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총 수량이 50이므로 보조금 총액은 50×10=500이다.

5번 ④
① 정부지출 증가는 이자율 상승으로 자본 유입을 일으킨다.
② 자본 유입으로 환율이 하락하여 순수출이 감소한다.
③ 고정환율제도일 때는 통화정책이 효과가 없으나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통화정책이 환율 변화로 인한 순수출 변화까지 

일으켜 효과가 크다.
④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고정환율제도일 때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삼원불가능성정리이다. 따라서 

변동환율제도로 바꾸는 경우 오히려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얻을 수 있다.

6번 ②
통화승수는 민간이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려고 하는지,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얼마나 보유하려고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
다.
① 은행부도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민간은 예금을 인출하려고 할 것이다. 이는 통화승수를 감소시킨다. 따라서 반대로 

은행부도 위험이 낮아지면 통화승수가 증가한다.
② 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하락하면 민간은 예금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. 이는 통화승수를 감소시킨다.
③④ 민간의 현금 보유, 은행의 지급준비금 보유가 감소할수록 통화승수는 증가한다. 

소득 증가 소득 감소
이자율 상승 정부지출 증가 통화량 감소
이자율 하락 통화량 증가 정부지출 감소



7번 ③
MC=20Q+4
완전경쟁시장에서 P=MC가 되도록 생산하므로 20Q+4=64 → Q=3
생산자잉여는 가격과 공급곡선 사이의 면적이므로
(64-4)×3÷2=90

8번 ①
① 경제성장률이 저축률에 의존한다.
② 물적 자본만 반영한 솔로우 모형에 비해 자본의 개념을 확장시켰다.
③ 개별 기업은 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할 수 있으나 자본의 외부경제성으로 인해 전체적으로는 한계생산이 일정하다.
④ 외생적 기술진보로만 지속적인 성장을 설명할 수 있는 솔로우 모형을 극복하고자 한 모형이다.

9번 ③
이윤 극대화 조건 : MR1=MR2=MC
12-4Q1=8-4Q2=2 → Q1=2.5, P1=7, Q2=1.5, P2=5
① 판매량은 시장 1이 크다.
② 한계수입은 같다.
③ 맞는 선택지이다.
④ 탄력성이 다르며, 이 때문에 가격도 달라진다.

10번 ①
①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노년기에 저축률이 낮아진다.
② 단기에 소득이 증가하는 것은 임시소득의 증가로 소비에 영향이 작다. 따라서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진다.
③ 기초소비로 인해 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한다.
④ 소비성향이 과거의 최고 소득에도 의존한다.

11번 ③
화폐수량설 : MV=PY → 통화량 증가율 + 화폐유통속도 증가율 = 물가상승률 + 경제성장률
x + 2 = 3 + 4 
∴ x = 5
   
12번 ②
정책 이전 : 16-P=2P-8 → P=8, Q=8
최고가격을 7로 설정하면 공급량이 6으로 감소하고, 그 결과 후생손실이 발생한다.
∴후생손실 : (8-6)×(10-7)÷2=3

13번 ③
① 가격 변수가 신축적일수록 총공급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필립스곡선 또한 그렇다.
② 주어진 식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실제 인플레이션도 상승한다.
③ 합리적 기대 하에서 예상된 통화정책은 아무 영향이 없다. 이를 정책무력성 명제라고 한다.
④ 예상되지 못한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다.

14번 ②
①② 콥-더글라스 효용함수의 경우 소득의 0.4를 A에, 0.6을 B에 사용한다. 따라서 A는 100÷20=5, B는 150÷40=3.75

를 소비한다. 
③ 같다. 
④ 소비를 2배 증가시키면 효용도 2배 증가한다.



15번 ①   
    

   →  
이때기업은노동공급곡선의높이만큼임금을지급한다  
16번 ④

실업률 경제활동인구실업자

고용률 생산가능인구취업자

경제활동참가율 생산가능인구경제활동인구
실업률 ×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
④ 실업률이 일정할 때 고용률이 상승했다면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했어야 한다.

17번 ②
소비자에게 1개당 10의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곡선이 10만큼 아래쪽으로 평행이동한다.
새로운 수요곡선 : P=700-Q-10=690-Q → Q=690-P
이와 공급곡선의 교점을 구하면
690-P=200+4P → P=98 
따라서 공급자가 받는 가격은 98,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98+10=108이다.

18번 ③
③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경우는 완전경쟁시장뿐이다.
①②④ 맞는 선택지이다.

19번 ④
① 고전학파에 따르면 정부지출 증가는 구축효과로 완전히 상쇄된다.
② 리카도 동등성 정리에 따르면 민간은 국공채를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아 소비에 영향이 없다.
③ 공급중시 경제학에 따르면 세율 인하가 조세수입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.
④ 케인즈 모형에 따르면 정부지출승수가 정액세승수보다 크다. 

20번 ①
① 황금률 자본량보다 자본이 많은 경우 황금률로 이동하려면 저축률을 낮춰야 한다.
② 자본량이 감소하므로 한계생산은 증가한다.
③ 자본량이 감소하므로 1인당 소득도 감소한다.
④ 황금률에서는 자본의 한계생산이 감가상각률과 인구증가율의 합과 같다.


